
GIST, 하모니 업(Harmony-up)!
설립 30주년 기념 프로야구 네임데이 

- 22일(금) 학생‧교직원, 관계자 및 후원자, 지역민 등 2천여 명 프로야구 단체 관람

- 임기철 총장 시구… 하나된 마음으로 응원하며 소통과 화합의 시간 가져

▲ 광주-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GIST 설립 30주년 기념 네임데이 행사에 참석한 양향자 한
국의희망 의원과 GIST 관계자들이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응원하고 있다.

광주과학기술원(GIST, 총장 임기철)은 설립 30주년을 맞아 22일(금) 광주-기아 챔피

언스필드에서 프로야구 경기를 단체 관람하는 ‘GIST의 날’ 네임데이 행사를 개최했

다고 밝혔다.

이날 행사에는 GIST 학생‧교직원 및 발전재단 관계자를 비롯해 GIST가 초청한 후원

자, 유관 기관 종사자, 지역민 등 2천여 명이 참석해 KIA 타이거즈 대 KT 위즈 경

기를 관람했다.

양향자 한국의희망 의원도 경기장을 찾아 GIST 관계자들과 함께 경기를 관람하며 

참석자들을 격려했다.

특히 이번 네임데이 행사는 GIST 구성원으로서 자긍심을 갖고 화합을 다지는 기회

가 되도록 GIST 구성원들이 직접 경기 이벤트를 꾸며 눈길을 끌었다.

시구를 맡은 임기철 총장은 마운드에 올라 모자를 벗고 환호하는 관중석에 화답했

다. 임 총장은 시타자로 나선 총학생회 양태규 부회장(신소재공학부 학사과정)을 상

대로 공을 던져 경기 시작을 알렸다.



▲ 임기철 총장이 지난 22일(금) 광주-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GIST 설립 30주년 기념 
네임데이 행사에서 시구를 하고 있다. (사진= 기아타이거즈 구단 제공)

▲ 임기철 총장과 시타자로 나선 총학생회 양태규 부회장이 경기 시작 전 승리에 대한 결의를 
다지고 있다. 

시구에 앞서 김재관 대외협력처장(의생명공학과 교수)과 재학생 4명은 반주 없이 

경건함이 가득 담긴 목소리만으로 애국가를 제창해 뭉클한 감동을 안겼다. 



▲ 지난 22일(금) 광주-기아 챔피언스필드에서 열린 GIST 설립 30주년 기념 네임데이 행사에서 김재관 
대외협력처장과 재학생 4명이 반주 없이 애국가를 제창하고 있다. (사진= 기아타이거즈 구단 제공)

또한 5회 종료 후 클리닝 타임에는 GIST 댄스동아리 ‘막무가내’ 학생들이 힘차고 

절도 있는 퍼포먼스를 선보여 관객들의 기립박수와 뜨거운 환호가 이어졌다.

한편 대형 전광판에서는 GIST를 소개하는 영상이 상영돼 지역민의 관심과 지원으

로 설립되고 발전해 온 GIST의 30년 역사를 공유하고 되짚어 보는 의미 있는 시간

도 가졌다.

이날 친구들과 함께 경기장을 찾은 강민지 학생(기초교육학부 신입생)은 “오랜만에 

강의실을 벗어나 교수님, 친구들과 함께 좋아하는 야구팀을 응원하며, 하나가 되는 

느낌이었다”면서 “앞으로 GIST를 알릴 수 있는 행사들이 더 많이 개최됐으면 좋겠

다”고 말했다.  

임기철 총장은 “설립 30주년을 기념하는 네임데이 행사가 학교 구성원과 지역민 

모두가 화합하고 함께 즐기는 축제가 되었길 바란다”며 “GIST가 지역의 더 큰 자랑

거리가 되고, 나아가 대한민국 과학기술의 게임 체인저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도 

애정을 갖고 지켜봐 달라”고 당부했다.  

GIST는 설립 30주년을 맞아 이날 열린 프로야구 네임데이를 비롯해 클래식 연주회, 

오룡아트홀 특별전 ‘미술관에 간 과학자’, ‘Global Lecture Series’ 등 지역민과 함께 

즐길 수 있는 다채로운 행사들을 개최할 예정이다.  


